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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  애  리                 탁  진  국†

                마음빌더코칭심리상담연구소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조사 대상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고,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퇴직을 경험한 만 20세~54세까지의 기혼여성으로 경력단절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 1에서는 문헌 검토, 경력단절여성 10명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 경력단절여성 100명 대상 개

방형 설문을 실시 하여 7개요인 63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한 63개 문

항으로 경력단절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요

인 39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최종 도출된 39문항과 연구대상에게 중요한 문항이라 

판단되었으나 제거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44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600명을 대

상으로 진행된 본조사에서는 본 검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집을 두 집단으로 나

누어 집단 1(G1, N=309)은 탐색적 요인분석, 집단 2(G2, N=291)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1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요인 34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의 모형적합도를 확

인하기 위해 집단 2(G2)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모형적합도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와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을 보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

도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개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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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평생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

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간다(Illeris, 2018).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결혼을 들 수 있으

며, 특히 여성의 변화는 남성보다 더 크게 지

각되는 편이다(손은령, 2001). 여성은 결혼으로 

출산, 자녀 양육 등 가족 체계 및 사회적 변

화를 겪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단절의 과정을 

겪게 된다(Betz, 2006). 한국의 상당수 여성 역

시 결혼과 함께 출산과 자녀 양육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생애 가장 큰 전환기를 맞

이 하면서 결혼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

시장을 떠나게 된다(김정민, 이희수, 2023). 따

라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에서 양

립하기 어려운 부담일 수 있으며, 여성의 노

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

성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Mason, 2000; Purdam et 

al., 2005).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은 

OECD의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최윤정 등, 2016) 경

제활동 상태에 따른 집단별(취업 여성, 실업 

여성, 비경제활동 여성) 분석을 통해 한국 여

성의 역량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 

여성이나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 여성보

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나이스경제, 2020)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역량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 되었

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

적으로 우수인력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김정원 등, 2023).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OECD가 발표한 2021

년 ‘성별 및 연령 지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개국 중 31위를 기록

하여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만15∼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9.9%

로 OECD 국가 평균인 64.8%에 미치지 못한

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위권에는 북유

럽 국가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으며, 1위는 아

이슬란드(82.2%), 2위 스웨덴(80.8%), 3위 네덜

란드(80.2%), 4위 스위스(79.7%), 5위 노르웨

이(77.7%) 순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22).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급락한 후, 40대 들어 다시 높아진 

고용율은  50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M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주요 5개국(G5)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

이다가 50대에 감소하는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헤드라인뉴스, 2021). 또

한, 성별이 노동시장 참여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여성가족부, 2022), 

Adler(1993)의 연구에서도 경력성공의 55% 이

상이 성별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

국과 주요 5개국(G5) 간 평균 여성 고용률 격

차는 25세∼29세까지는 5.9%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점차 격차가 생기다 35∼39세 구간에

서 16.6%로 최대로 벌어진다. 이는 한국 여성

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

는, 이른바 ‘경력단절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2021). 또한 결혼 여부가 장벽인식

에 유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혼여성이 미혼여

성 보다 장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yrtle & Glori, 2020).

연령대별 고용율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

은 30대 문턱에서 육아와 일자리 가운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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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25∼29세 여성 고용률이 71.1%

로 최고점을 찍은 뒤 30∼34세(64.6%), 35∼

39세(59.9%) 등 30대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다 40∼44세(62.7%), 45∼49세

(67.4%) 등 40대 들어 다시 높아진 고용률은 

50∼54세(68.0%)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동아일

보, 2021).

또한 일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져오는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숙자, 2022). 또

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

상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견된다

(이수분, 박수홍, 2020). 따라서 경력단절은 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경

제활동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제정하고 경력

단절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

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관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상담 

멘토링,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장

벽은 높게만 느껴진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으로 인한 성취

감을 획득하게 하며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스

스로 삶을 개척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김정

민, 이희수, 2023). 그러나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준비행동 과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에 따른 부담 및 경력단절로 인한 진로장

벽, 취업스트레스, 심리․정서적 위축과 불안,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홍진

주 등, 2023). 진로장벽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의

미한다(손은령, 2001). 그리고 개인의 진로목표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을 수행해 가는 단계에

서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

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Lent, 

et al., 1994). 진로장벽의 내적 요인으로는 경

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으로서 준비나 기술의 

부족이 있다. Caroline과 Marilyn (1994)에 따르

면 경력단절여성은 단절기간 동안 개인의 인

적자원으로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 등으로 다중 역할의 갈등도 진로

장벽 요인이 될 수 있다.

진로장벽의 외적 요인으로는 저숙련, 저임

금, 비정규직 위주의 제한적인 여성 취업 동

향(O’Brien & Fassinger, 1993), 단절 경험로 인

한 사회적인 편견, 낮은 임금으로 인한 높은 

의중임금, 가정은 여성의 몫이라는 흑백논리

의 성역할 구조와 시간제 근무환경의 미비(황

수경 등, 2006) 등의 차별적 관행이나 사회적 

시스템 및 구조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진로

장벽 요인으로서 작용한다(Cansu, 2013). 또한 

Yap과 Konrad(2009)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은 

여성에 승진의 기회를 가로 막아 진로에 방

해가 됨을 밝혔다. 여성의 진로장벽 척도에서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기반한다(Lori Lindley, 

2005).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진로선택이

나 진로발전에서 개인의 개인적인 배경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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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에서의 맥락적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0). 즉 단순히 경험을 겪는 사람이 아니

라 경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A., 

1999). 이에 따라 여성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다양한 척도 연구가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진로장벽 척도 관련 국외 연구(Swanson 

& Tokar, 1991; Tine, 1998; Swanson & Daniels, 

1996)에서는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포

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고자 도구를 

개발하였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의 요인에는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

중 역할갈등’,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 간의 갈

등’, ‘인종차별’, ‘부적절한 준비’, ‘의미 있는 

타인의 불인정’,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 

불만족’, ‘비전통적 진로 선택에 대한 지지 부

족’, ‘장애․건강염려’, ‘노동시장의 제약’, ‘관

계망 만들기’, ‘사회화의 어려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 도구는 인종(Slancey, 

1980), 민족(Mcwhirter, et al., 1998)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그러나 점점 진로장벽의 차이를 확인하려

는 연구가 늘어났고,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방

법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각되는 진로

장벽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그 일부

만 측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합하지 않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손은령, 

김계현, 2002). Mcwhirter 등(1998)의 진로장벽 

지각 척도(Perception of Barriers Scale)에서는 여

성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에는 문항 수(n=24)

가 너무 적고, 문항의 반이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성의 진로장벽을 적

절하게 측정해 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Lucas

와 Epperson(1990)의 연구에서는 My Vcational 

Situation(Hollannd et al., 1980)의 4문항을 이용

하여 진로장벽을 측정했다는 문제가 있다(손

은령, 2001). 

한편, 국내 연구로는 Swanson 등(1996)이 개

발한 진로장벽 척도를 기반으로 여자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손은령(2001)의 연구에서 제시

한 진로장벽 검사 척도가 있으며, 구성 요인

으로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차별’, ‘다중 역할로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

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

정관념’ 등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

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경력단절여성을 대상

으로 한 척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척도가 사

용되었고,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척도가 사용되

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척도가 

개발되었지만, 기존 척도들은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을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동기에 대한 

요인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기존 척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

는 동기는 자아실현, 양성평등의식, 성취 욕구 

등이 있으며 특히, 생계 및 가계 여유 등의 경

제적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이정

희, 2014). 여러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즉, 사회

적 연결망을 통한 지원이 도움이 됨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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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수복, 윤혜미, 2014; Lent et al., 2000). 경

력단절여성이 직업 세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어 특정 

자원을 지원해 주거나 정서적, 심리적 지원 등

을 해줄 수 있는 동료, 친구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진로장벽을 인지하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하였다(유희정, 2015).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는 여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장벽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

려해야 한다(국미애, 2018). 취업의 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이 진로장벽의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로준비에 대

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함으로

써 향후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진로장벽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하여 진로장벽을 해결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나아가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

장벽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이전에는 노동경력단절 여성으로 사용

되었고, 2002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진로단절여

성, 경력단절 기혼여성 등으로 혼용되어 왔다

(문란영, 2013). 그러나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경력단

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 경력단절

여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2022). 이어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에서 경력단절

여성 139만 7천 명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

면, 10년 이상은 58만 1천 명(40.1%), 5~10년 

미만은 37만 1천 명(25.6%), 3~5년 미만은 18

만 7천 명(12.9%), 1~3년 미만은 17만 3천 명

(11.9%), 1년 미만은 13만 8천 명(9.5%)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90.5%에 속하는 1년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령은 

만 20세부터 54세까지로 한다. 두 번째, 과거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퇴직)된 경우이며, 네 번째, 재취

업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정리하면, 큰 범위에

서는 비자발적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생애주

기에 따른 사건이 주요 계기가 되어 퇴직을 

경험하게 된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현재 비취업 상태로 취업을 희

망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 여자 대학생 및 여성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진로장벽 척도에서 다룬 요인들은 주

로 추측이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각된 

진로장벽으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력단

절여성의 진로장벽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사실적이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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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거를 초점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

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적합한 

실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을 재정립하

여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을 실제

적으로 대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여성 대

상 진로장벽 척도는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여 보다 더 복합적인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대

상으로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며 

기존 연구와 상관관계를 탐색하고 예측변인을 

통해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척도는 앞으로 상담, 교육, 코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변화 유도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재진입

을 위한 재취업 성공과 취업 스트레스 및 취

업에 대한 불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환

경 및 다양한 코칭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예비 문항 개발

연구 1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문헌을 검

토하여 진로장벽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을 선정하였고, 일대일 심층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

적 상황과 환경적 상황에서 인식하는 진로장

벽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로장벽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심리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내용타당도

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실

시하여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방  법

문헌 검토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의 구성요인을 탐색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여자대학생 진로장

벽 검사(손은령, 2001)와 그 밖의 다른 대상들

의 진로장벽 주요 개념과 유사한 구성개념을 

다룬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Crites(1969)의 진로

장벽에서 진로 발달과정을 좌절시키는 상태로 

내적갈등과 외적 좌절의 구분된다. 또한 진로

장벽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의 구성된 개념의 

Swanson과 Tokar(1991)의 연구의 ‘태도의 장벽’, 

‘사회적이고 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의 장벽’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Swanson 등(1996)의 진

로장벽 검사의 개정판을 참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국내청소년용 진로장벽 측정 

도구의 구성 요인과 문항을 살펴보았다(황매

향 등, 2005). 또한 Betz(2006)의 초기 진로장벽 

변인을 여성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경험하는 

능력과 외적 성취 사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 

연구와 손은령(2004)의 진로의 발달 및 선택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이론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에서 탐색한 요인으로 ‘차별’, ‘중요한 타

인과의 갈등’, ‘미래불안’, 등이 있었고(손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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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번호 나이 전공 과거직종 퇴직사유 단절기간 과거근무경력

1 24세 고졸 네일아트 샵 육아 2년 4년

2 28세 유아교육학 보육교사 임신, 출산 1년 5년

3 31세 산업보건학 교육서비스업 결혼, 육아 7년 6년

4 37세 사회복지학 호텔리어 육아 8년 8년

5 39세 호텔외식산업 서비스업 임신 8년 10년

6 45세 유아교육학 어린이집원장 임신, 출산, 육아 11년 5년

7 45세 의료보건학 임상병리사 임신 12년 8년

8 47세 경영학 자산관리사 육아 6년 17년

9 50세 영어영문학 영어학원강사 육아 10년 6년

10 51세 실용음악과 피아노강사 자녀교육 2년 28년

2001; 김은영, 2002; 박혜주 등, 2012; 김원호, 

김동일, 2011; 정환호, 2020; 김경수 등, 2011; 

Swanson & Daniels, 1996). 여성 및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공통 구성 요인으로 청소년용 여

성, 초․중․고 여학생, 탈북여성, 다문화 청

소년 등의 공통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진

로 및 직업정보 지원 부족’ 등을 살펴보았다

(황매향 등, 2005; 전연숙, 강혜영, 2010; 김진

미, 2013; 이아라 등, 2018; 선곡유화, 서우석, 

2002). 일반 성인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벽 척

도로 정선형, 탁진국(2011)의 구직 장애요인 

탐색 검사에서는 ‘정보탐색 및 구직서류 작성 

능력 부족’, ‘외부 시스템 지원 부족’ 등과 이

아라, 이주영(2020)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

업역량 부족’, ‘정책 및 시장 부족’ 등을 참고

로 구성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밖의 초심 상

담자와 음악전공자 대상 진로장벽 척도를 참

고 하였다(이연정 등, 2023; 정환호, 2020).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의 구성개념을 잠

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 구성은 만 20세부터 54세까지의 기혼 여성

으로, 과거 취업 경험이 있고, 결혼, 임신, 출

산, 육아, 가족 돌봄(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퇴직)되었으며, 재취업을 희망하

는 경우이며,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을 위해 노

력하며 경험한 장벽들을 바탕으로 개인적 요

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경력단절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

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2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2명으로 모집하였

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뷰 대상자 모

집은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일대일 심층 인터뷰는 먼

저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목적과 

질문내용 및 인터뷰 일정 등을 조율하여 협조

를 요청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사전에 이메

일을 통해 송부하였고, 질문지를 중심으로 대

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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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방형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0)

변    인 구    분 빈도(n) 비율(%)

연령

만 20-29세 1 1

만 30-39세 31 31

만 40-49세 56 56

만 50세~54세까지 12 12

경력단절기간

1-3년 이하 24 24

4-6년 이하 25 25

7-10년 이하 30 30

11년 이상 21 21

합  계 100 100

경력단절이유

육아 70 24.7

출산 55 19.4

임신 52 18.3

결혼 50 17.6

자녀교육 37 13.0

가족돌봄 20 7.0

합  계 284 100

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 내외의 전화로 진행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전문 직종에 해

당되었으나,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내용으로는 

전공이나 직업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은 것으

로 시사된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명중 8명이 전문 직종에 

속했으며,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기간은 가장 짧은 기

간으로는 1년 이상이며 가장 긴 기간으로 12

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후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진로장벽의 구성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전국 만 20세~54세 까지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총 100명의 응답

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

은 20대 1명(1%), 30대 31명(31%), 40대 56명

(56%), 50대는 54세까지 12명(12%)이 참여하였

다. 이중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유에는 경력단절 이유에 해당사항

을 중복체크 하도록 하여 100명 가운데 육아 

24.7%, 출산 19.4%, 임신 18.3%, 결혼 17.6%, 

자녀교육 13.0%, 기타 7.0%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육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개

방형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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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방형 설문지(N=100)

개방형  설문지(일부 발췌)

향후 재취업을 준비하게 될 때 염려가 되거나 고려 해야 할 여러 장벽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기타 

각 문항을 작성해주십시오.

1. 재취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

  예) 무슨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예)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생활이 걱정된다.

2. 재취업을 위해 환경적으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 직장생활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부담된다.

  예) 나이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예)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보수가 낮다.

3. 정책적으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오전 교육을 열어주면 좋겠다.

  예) 교육비가 비싸서 지원이 필요하다.

  예) 더 많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다

개방형 설문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

을 제시한 후, 개인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진

로장벽과 환경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

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한 후 구체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진로장

벽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도움이 되

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적 

지원의 대한 요구조사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

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표 3

과 같다.

결  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도출되었

다. 첫 번째, 재취업을 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

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으로 경력단절

로 인하여 업무자신감 하락으로 재취업에 대

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으로 ‘경력

단절로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

정이 된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등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과거 경력관리와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에 대한 답변이다. 주요 내용으

로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와 같

이 취업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취업준비

에 필요한 이력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면

접 등의 곤란함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마지

막으로 건강 및 체력과 관련된 응답으로 주요 

키워드는 출산 후 혹은 나이로 인한 체력저

하, 시력저하, 운동신경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체력의 한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그 밖에 

‘잘하려는 강박과 염려, 체력소진, 스트레스 

등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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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방형 설문 요약 (개인 특성, N=100, 347개 응답)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내용 

업무 자신감

100개

(8.7%)

 

자기 효능감 

부족

62개

(5.4)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잘 해낼 자신이 없음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염려

잘할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두려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음

업무

자신감

부족

38개

(3.3)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기가 두려움

취업 자체가 가능할지 걱정됨 

직무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 

일처리에 능숙하지 못할까 걱정됨

업무를 따라가기 버거울까 걱정임

신체건강

관리

116개

(10.0%)

체력부족
59개

(5.1)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 

가사 육아 일 병행 체력부담

매일 출근이 체력부담  

건강염려
57개

(4.9)

적응될 때까지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

시력저하, 기억력감퇴, 육체적 피로

건강관리가 안되서 후일 병원비가 더 들 것 같음

환경변화

적응 부족

131개

(11.4%)

진로준비
82개

(7.1)

컴퓨터 사용이 미숙해서 걱정

경력이 없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

스킬의 변화와 새로운 스킬의 습득의 어려움

기본기 부터 배우는 것이 두려움

진로정보
49개

(4.3)

자기소개서 면접보는 것이 걱정됨 

무엇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음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름

업무정보 부족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도 부족

계 347개 (30.1)

두 번째로, 환경적 특성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개인 외 특성으

로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손은령, 2004), 가정, 직장, 사회 등

에서 경험되는 장벽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

은 내용으로 가사 및 육아로 나타났다. 주요 

답변에는 ‘아이가 아플 때, 등․하교(등․하

원) 등으로 인한 출퇴근 염려, 일, 가사, 육아

를 모두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과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갈등 염려 등으로 조사 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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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방형 설문 요약 (환경 특성, N=100, 493개 응답)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 내용 

가사․육아

부담

241개

(21.0%)

육아 109개 (9.4)

아이가 어려서 돌봐줄 사람이 없음

육아로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움

육아, 학원 픽업 및 식사 등 부수적인 돌봄

아이들이 아프거나 돌발상황 대처 불가  

가사․육아

병행 부담
95개 (8.3)

일, 가사 육아 부담 모두 혼자 몫임

일과 가정생활 둘 다 할 수 있을지 걱정

일과 함께 가정에서 더 많은 요구 증가

가정에 소홀하게 될까봐 걱정

가족갈등 26개 (2.3)

가족들이 취업을 반대함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필요함

가족들의 생활패턴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됨

자녀교육 11개 (1.0)

아이의 일상생활이 흐트러질까봐 걱정

올바른 가정교육을 시키고 싶음

엄마의 빈자리로 자녀교육의 빈틈이 생길 염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 걱정

경단녀 차별

120개

(10.4%)

나이 87개 (7.6)
나이 제한이 많아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듦

기업은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경단녀 차별 21개 (1.8)

오랜단절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 

업무미숙으로 눈치를 줄 것 같음

경력단절이다 보니 서류부터 탈락

기혼자,임신 12개 (1.0)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 선호하지 않음

임신계획이 없어도 회사측에서 출산걱정 

경제부담

76개

(6.6%)

저임금 33개 (2.9)

시간대비 급여가 적음

월급이 적어서 아끼며 주부로 살겠음

과거직장에 비해 저임금

부대비용 증가 32개 (2.8)

보수 보다 부재로 인한 외식비가 더 많이 듬

돌봄비가 월급보다 많이 들것 같음

오래쉬어서 취업준비 재교육비가 더 부담됨 

직업 선정 불가 11개 (0.9)

경력단절로 인하여 낮은임금 직군 뿐임

전직장 재취업 불가

원하는 직군은 진입장벽 높음

사회관계

부담

56개 (4.9%)

대인관계 부담 56 (4.9)

새로운 사림과의 관계가 조금 두렵기도 함

고객응대 걱정, 컴플레인등 대처

직장상사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지 걱정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

MZ세대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

계 493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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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대인관계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

이었다. 대인관계에서는 ‘세대 차이, 사람들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텃새 등의 답변이 있었

고, 경제적 부담으로는 ‘전 직장보다 낮은 급

여 및 급여보다 높은 부대비용, 가사 및 돌봄

비에 대한 부담’으로 재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그 밖에 엄마, 기혼자, 임산부, 

경단녀 등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

한 우려의 답변도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개방형 설문에는 100명이 참여하

여 총 1,200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응답 가

운데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거나 진

로장벽과 관련 없는 응답들은 무의미한 응답

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제외한 답변을 바탕으

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서술한 답

변들을 의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분류로 

범주화했고, 중분류로 구분된 응답들을 다시 

한번 의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분류로 범

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

기 위해 척도개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인력에

게 1차적으로 분류한 중분류와 대분류의 내용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논

의를 통해 최종 범주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으로 업무자신감부족, 체력부담, 취업

준비부족으로 분류 하었고, 환경특성으로 가

사․육아부담, 경단녀차별, 경제적부담, 사회

관계부담으로 분류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조사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의 진로장벽에 대

한 내용은 각각 표 4와 5에 제시하였다.

문항개발을 위해 진로장벽을 범주별로 개

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진술

문을 도출하였고 개인들이 응답한 내용의 핵

심 표현을 살리되 간략한 문장으로 정리하였

다. 다음으로 내용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의미와 표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항

들을 축약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손은령(2021)

연구에서 한 차례 검증된 차별 문항을 참고하

여 활용하였다. 종합하면 선행연구와 인터뷰 

및 개방형 설문 결과, 연구자 자체 개발을 통

해 총 7개 요인(업무자신감부족, 체력부담, 취

업준비부족, 가사․육아부담, 경단녀차별, 

경제적부담, 사회관계부담) 70개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예비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

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반

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사의 내용타당도를 수

량화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내용타

당도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느냐

가 더 중요하다(탁진국, 2022). 최초 7개의 요

인과 70개의 문항을 심리학 전공 교수와 상의

하였고, 이후 상담심리 전공교수 1인과 심리

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6인에게 의뢰하여 

문항 내용 영역의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복 문항과 유사 문항을 삭제

하고 좀 더 간결하게 의미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7개의 요인 

변경, 18개의 표현 수정, 5개의 의미모호 수

정, 28개의 중복 문항과 2개의 관련 없는 문

항을 삭제하였다. 최종결과로 ‘업무자신감부

족’, ‘가사․육아부담’, ‘취업준비부족’, ‘체력

부담’, ‘경제적부담’, ‘사회관계부담’, ‘경단녀

차별’로 요인 명이 선정되었으며, 7요인 63문

항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 과

정을 통해 선정된 63문항에 대해 경력단절여

성 5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실제 

진로장벽을 측정하도록 요청하면서 문항이 이

해되지 않거나 표현이 적절한지 등의 내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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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요청하였다. 5인의 안면타당도 검증 결

과 삭제되거나 수정된 문항은 없었다.

연구 2: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예비조사

방  법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2는 연구 1에서 개발된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을 분류

하고 본조사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과정에서 

도출된 7요인 63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설

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동일한 대상으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0일에서 8월 

2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00명의 전

체 응답자 중 불성실한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

아 총 300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

석에 포함된 300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20대 7명(2.3%), 30대가 113명

(37.7%), 40대 142명(47.3%) 50~54세까지 38명

(12.7%)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169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은 62명(20.7%), 고졸 이하 58

명(19.3%), 대학원졸이 11명(3.7%)로 나타났다. 

경력단절기간은 1년 이상으로 1~3년 이하 66

명(22%), 4~6년 이하 57명(19%), 7-10년 이하 

62명(20.7%), 11년 이상 115명(38.3%)도 나타났

으며, 11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과거 직무 분야에는 사무관리와 지원 127명

(4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전

문직 77명(25.7%), 서비스직 54명(18%), 연구/

개발, 생산/기술직 24명(8%), 기타 16명(5.3%), 

자영업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 22.4%, 임신, 출산 

30.4%, 육아 28.7%, 가족 돌봄(자녀교육) 

17.3%,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율로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 및 퇴

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높은 

비율로는 육아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5.0을 이용하여 모든 문항의 기술통

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척도 요인의 사전 

조사 자료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별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첨

도(kurtosis)를 확인 하였다. 문항의 평균값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경우 이는 문항의 변별력을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항은 삭

제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한다(탁진국, 2022). 

다시말해 자료의 정규성 검정의 기준은 조금

씩 다르긴 하나 통상적으로 평균 1.7 미만 혹

은 4.3 초과의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는 문항, 

표준편차 .9미만의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문

항이 있는 경우 척도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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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해당 문항을 삭제 또

는 수정하여야 한다(성태제, 시가자, 2020).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자료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로 자료의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결과, 왜도 값의 경우 절대값 

3.0이하, 첨도값이 절대값 10.0 이하일 경우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적합성과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성태제, 시가자, 

2018)이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해당되며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연구의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와 첨도는 평균이 1.0 미만 또는 4.0 초과인 

문항과 표준편차 0.5 미만 또는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항의 신뢰도와 전체 상관

값을 확인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는 검사가 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

이 되는 분석으로써, 문항 전체 상관과 문항

제거시 신뢰도계수 변화의 결과를 종합해서 

문항의 제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탁진국, 2022).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1.0에 가까우면 그 두 변수는 합치되거나 조

정이 필요하며, 상관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우

면 해당 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서 요인 구조를 

추출하기 어렵다(강현철, 2013; 이순묵, 2010). 

또한, .30을 기준으로 상관계수의 크기를 살펴

보고(Tabachnick & Fidell, 2007) 상관계수가 ±.3

일 때 최소한의 유의한 정도라고 분류하였다

(Hair et al., 1995). 따라서 신뢰도 분석에서 전

체문항 상관이 .30 미만 .80초과인 문항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1개의 문항(60번)이 .06에 

해당하여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지병(장애)이 있다’ 이다. 이

는 문헌 고찰을 통해 여자 대학생 진로 장벽 

검사로부터 차용한 문항이다. 본연구의 신뢰

도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

는 .96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 실시에 적절한

지 알아보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표본의 적합성과 요인분석의 적

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KMO 지수는 

.901로 1에 가까운 결과로서 요인분석에 적합

한 자료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치(x²= 5115.38, df = 741, p < .000)는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예비문항 

63개의 요인 구조를 살피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요인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 고유치

(eigen-value), 스크리 검사를 실시하였다. 63개 

문항의 적절한 요인 수를 선택하기 위해 고유

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11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다음으로 스크리 

도표(scree plot)와 연구자가 설정한 기존 요인

을 참고하여 요인을 5개에서 8개까지 지정해

가며 적절한 요인 수 결정을 위해 반복적인 

분석을 하였다. 문항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간 상

관을 고려하여 사각 회전(Direct Quartmin)인 

직접 오블리민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의 수가 결정되는 데는 누적 분산 비율이 

50~60%는 되어야 한다(Hair et al., 1995). 그리

고 초기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는 요인을 지지

하는 문항의 수가 최소한 3개 이상인지를 확

인해야 한다(Crawford, 1975; Zwick & Velicer, 

1986). 

따라서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요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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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비조사 스크리 도표

수는 요인 부하량, 요인 구조의 해석의 용이

성, 요인을 지지하는 문항의 개수, 스크리 도

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스크리 도표를 통해 요인 수를 가정

해 보기로 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가 급

격히 떨어진 요인의 앞에서 끊는 것이 바로 

Cattell이 제시한 기준이다(탁진국, 2022). 따라

서 스크리 도표를 확인한 결과, 요인 수가 7

개인 지점부터 평준화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6개로 지정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예비조사 스크리 도표는 

아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하여 분석 

후 패턴행렬을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고, 

공통성이 가장 낮은 문항부터 하나씩 제거하

며 문항을 분류하였다. 공통분 추정치의 크기

가 너무 작은 경우 그 변수는 극단치로 간주

하고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탁진국, 2022). 본 

연구에서는 공통분을 기준으로 문항을 우선 

제거할 때 일부 요인에서 문항이 거의 남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공통분이 문항 제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문항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오민아, 강태훈, 2020). 따라서 공통분

과 요인 적재 값을 우선 제거 대상으로 놓고, 

요인 구조 결과 및 문항의 중요도를 판단해 

제거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계수가 낮거나(.30 미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요인 부하량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Costello & Osborne, 

2005), 같은 요인 내의 중복되는 의미의 문항

은 이후 척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명성을 추

구할 목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두

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문항 개발 당시 포함되었던 경단녀차별 문항

으로 ‘승진 보수에 대한 불이익’, ‘기혼자에 

대한 차별’, ‘연령에 대한 차별’ 등은 모두 제

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 조사(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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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비조사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300)

문항
요인

1 2 3 4 5 6

실무감각이 떨어진 상태라 잘 해낼지 걱정이다. .86

현장감이 떨어져서 염려된다. .85

일처리에 능숙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88

너무 오래 쉬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81

직무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77

빠르게 변화되는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68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57

특별히 잘한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48

아이의 양육 시간, 하원 시간 등과 맞지 않는다. .88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 걱정된다. .84

퇴근 후 가사 및 육아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된다. .78

가족들이 잘 적응해 줄지 걱정된다. .77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76

회사업무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많을 것 같다. .74

임신, 육아 상의 문제로 인해 채용되지 못할 것 같다. .67

임신이나 육아 문제로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62

돌봄 지원이 미비하여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60

과거보다 건강이 나빠져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89

회사에 다니며 건강관리를 못해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된다. .85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80

마음처럼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73

매일매일 출근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 .71

급여가 낮아서 부대비용 지출이 더 커질 것 같아 염려된다. .84

너무 보수가 낮은 파트타임만 연결될까 고민스럽다. .76

시간 대비 급여가 낮다. .64

직장생활을 하면 계속 돈이 들어 부담된다. .64

가정 돌봄비용 지출을 빼면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다. .59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다. .58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크다. .57

직장 내 위계질서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78

윗사람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을지 염려된다. -.76

나보다 어린 사람이 상사일 경우가 걱정된다. -.76

세대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62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른다. .83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하기 힘들다. .82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기, 면접 보는 방법을 잘 모른다. .71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65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65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취업 정보를 알기 어렵다. .59

고유값 11.39 4.90 2.81 2.44 1.99 1.62

설명변량 29.21 12.55 7.20 6.27 5.10 4.15

누적변량 29.21 41.77 48.97 55.24 60.34 64.49

주. 요인 추출 방법: 공통요인 추출, 회전 방법: 사각 회전, 직접 오블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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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로장벽 척도 요인 간 상관관계(N=300)

구분 1 2 3 4 5 6

업무자신감 부족

가사․육아 부담 .28** 

체력 부담 .37** .27**

경제적 부담 .28** .51** .28**

사회관계 부담 .52** .29** .31** .41**

취업준비 부족 .57** .19** .21** .37** .42**

주. **p< .01 

업무자신감 부족 2. 가사․육아 부담 3. 체력부담 4. 경제적부담 5. 사회관계부담 6. 취업준비부족

심층인터뷰, 개방형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진로

장벽 가운데 가사육아부담(21%)이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경단녀 차별(10.4%)이 두 번째로 

높았기 때문에 차별요인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또한 손은령(2001)연구에서도 차별요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차별은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예비조

사에서 제거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3개 문항 가운데 24개 문항

이 제거되었고, 6개 요인, 39문항으로 구분 되

었다. 요인 1은 29.21%를 설명하고, 요인 2는 

12.55%, 요인 3은 7.20%, 요인 4는 6.27%, 요

인 5는 5.10%, 요인 6은 4.15%를 설명하여 6

개 요인의 전체 변량은 64.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재

실시 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표 6에, 요인 간 

상관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요인명은 다음과 같

다. 요인 1은 8개의 문항으로 문항 개발 당시 

가정했던 ‘업무자신감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일 처리 능력에 대

한 염려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장감이 떨어진 것에 대한 염려’, ‘경

력단절로 인한 자신감 결여’, ‘직무수행 자신

감 결여’ 등 직업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다. 요

인 2는 최초 ‘일․가정양립 부담’으로 구성하

였고 9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문항 내

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사와 육아가 주를 이

루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근 후 가사

에 대한 부담’, ‘아이의 등하교에 따른 출퇴근

의 염려’, ‘자녀교육’,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

에 이는 ‘가사․육아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개의 문항으로 최초 가정한 요

인 명은 ‘신체 및 건강’ 으로 구성하였다. 최

초 개발 당시 문항 중 ‘출산 후 변한 외모로 

인해 취업하기 어렵다’ 와 같은 신체특징을 

나타내는 문항은 최종 삭제되었다. 다른 문항

을 살펴보면 ‘체력의 한계’, ‘매일매일 출퇴근

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 ‘예전 같지 않은 체

력’ 등으로 문항구성이 체력의 부담을 잘 설

명하는 것으로 ‘체력부담’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7개 문항으로 ‘경제적 부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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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비조사의 진로장벽 척도 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수, 신뢰도

요인 정의 문항수 신뢰도

업무자신감 부족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의 부족 8 .92

가사․육아 부담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및 교육 등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 9 .91

체력 부담 힘으로 표현되는 신체가 가진 모든 성질이 약해짐  5 .87

경제적 부담 비용, 물자, 노력 등 상쇄불가한 높은 의중임금의 부담 7 .86

사회관계 부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의 부담 4 .87

취업 준비 부족 진로를 위해서 자료 수집 및 능력을 개발하는 행위의 부족 6 .86

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

면 직장생활로 인하여 기회비용의 소모가 예

상되는 표현으로 ‘가정돌봄비용 증가(가사도

우미, 베이비시터, 사교육비 등) ‘부대비용(품

위유지비, 문화비 등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출의 부담’,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

금’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므

로 경제적부담이 예상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5는 4개의 문항으로 사회생활을 위하

여 만나야 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사회관계부담’ 으로 명명

하였다. 문항 내용으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상

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어린 상사와의 의사소통’, ‘윗

사람의 명령에 대한 부담감’, ‘위계질서의 염

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6은 6개의 

문항이며, 취업준비에 대한 염려이다. 재취업

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쓰기, 

면접 보기’ 등의 진로에 필요한 실제적인 준

비에 대한 문항으로 ‘취업준비부족’으로 명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개

발 당시 포함되었던 경단녀차별 문항으로 ‘승

진 보수에 대한 불이익’, ‘기혼자에 대한 차

별’, ‘연령에 대한 차별’ 등은 모두 제거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 조사 및 관련 선행

연구의 문헌검토에서 차별은 진로장벽에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비조사에서 

제거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의뢰하였다.

6개 요인을 각각 명명한 다음 문항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이며, 요인별 신뢰도

를 살펴보면 요인 1은 .92, 요인 2는 .91, 요인 

3은 .87, 요인 4는 .86, 요인 5는 .87, 요인 6은 

.86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

으로는 요인 1은 업무자신감부족, 요인 2는 

가사․육아부담, 요인 3은 체력부담, 요인 4는 

경제적부담, 요인 5는 사회관계부담, 요인 6은 

취업준비부족 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요인의 

정의와 신뢰도는 표 8과 같다.

연구 3: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본조사

연구 3에서는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진로장

벽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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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 타당

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 1에는 탐

색적 요인분석을, 집단 2에는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화를 통해 도출된 

진로장벽 척도 및 하위요인들이 실제로 진로

장벽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손은령(2001)의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를 

사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척도

는 ‘차별’, ‘직장생활에 적합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에 대

한 고정관념’으로 총 7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 수는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요인별 문항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차

별에는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다’, 직장생활에 적합한 개인 특성의 부족에

서는 ‘내 성격특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적합하지 않다’,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에

는 ‘부모 역할과 직장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

기가 어렵다’, 직업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에는 ‘나의 취업목표가 불확실하여서 취업계

획이 계속 바뀐다’,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보수가 낮아서 경

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 염려된다’ 등

이 있다. 이는 진로장벽 척도의 개인의 특성

으로 경험하고 느낀 진로장벽과 환경적 특성

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측정하는데 유사하며 

비교적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 경우 취업준

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여 이를 준거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준거변인으로 취업준

비행동은 구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되며(김언희, 김병석, 

2017), 또한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가능한 직업과 구직처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

격을 갖추며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 노력하는 활동을 취업 관련 준비 행동 

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김주섭, 2017). 이에 진

로장벽을 높게 지각한 여자 대학생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Swanson & Tokar, 1991). 또한 경력단절여

성은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게 될 때 경력개

발의 동기를 가지고 여성인력개발 센터에 등

록, 프로그램 수강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유희정, 2015). 따라서 진로장벽과 취업

준비행동은 정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준거변인으로 취업스트레스는 취

업 걱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취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소용준, 박준성, 2016).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살펴보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에게만 해당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며 대학

을 입학한 이후 신입생부터 발생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직면하게 되

는 중․장기적 스트레스라고 주장한다(천만봉, 

이종구, 2013).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 영역에

서 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외적 장

애, 우유부단한 성격 및 필요성 인식 부족 등

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소용준, 박준성, 2016). 따라서 진

로장벽이 높은 사람은 취업스트레스 역시 높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 20 -

게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 번째 준거변인은 상태불안이다. 상태불

안(state anxiety)이란 일어나게 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이 시각’, 즉 지금 불안한 성

질을 말하는 것이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라는 용어는 Cattell 등이 처음 도입하였으며 

Spielberger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Spielberg는 이

러한 불안을 유전적 소인에 의한 기질불안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상태불안으로 나누었다

(김정택, 신동균, 1978). 그리고 상태-특성 불

안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개념을 구별하고 일시적 정서 상태인 상태불

안과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특성인 특성불안의 

개인차를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야에서 쓰여 왔다(이건석 등, 2008). 국내에

서의 진로장벽과 함께 연구되어 온 불안에는 

취업불안 또는 진로불안이 있다. 취업불안이

란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취업 가능

성을 낮게 지각할 때 경험하는 상태불안이다

(조규판, 2008). 기존 연구들에서는 취업불안의 

발생 원인을 취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라

고 하였다(강인혜, 유금란, 2020). 그리고 김홍

석(2013)은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비합리

적인 신념이 높으면 진로장벽 또한 높게 지각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취업불안이 높아진다

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진로장벽을 크게 인식할수록 상태불안 또한 

크게 느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준거변인은 삶의 만족이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전반적 삶

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임영진, 2012; 

Diener, 1984).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이 갖는 유익은 분명하고 다양하

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

는 사람일수록 향후 갖게 되는 직업 장면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에 원활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

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ivumaa-Honkanen et al., 2000; Lyubomirsky et 

al., 2005).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도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

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자

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

정을 유지하게 한다(Marco Weber  et al, 2015). 

반면 낮은 삶의 만족도는 성인기로의 성공적

인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Kong et al., 2012). 또한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에서는 진

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 때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김민선, 박희진, 

2022).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는 삶의 질은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

강, 대인관계의 질, 경제적 사회적 성취, 목표 

설정 추구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ivumaa-Honkanen et 

al., 2000; Lyubomirsky et al., 2005).

이처럼,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삶

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 삶의 만족도와 진로

장벽과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대상과 다

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행되어 왔

지만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

성이 진로장벽(Career barriers) 수준에 따라 삶

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삶의 만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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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만족도 변인을 

준거관련 타당도로 검증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조사를 위해 예비조사와 같은 조건으로 

대상을 표집하였으며, 설문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7일

에서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

된 600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으로 20세~54

세까지로 20대 4명(0.7%), 30대 175명(29.2%), 

40대 302명(50.3%), 50~54세까지 119명(19.8%)

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

종학력으로 고졸 이하 94명(15.7%), 전문대졸 

137명(22.8%), 대졸 335명(55.8%), 대학원 이상 

34명(5.7%)으로 대졸 학력자가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이어서 과거 직무 분야를 살펴

보면 전문직 130명(21.7%), 사무관리 및 지원 

245명(40.8%), 연구/개발, 생산/ 기술직 57명

(9.5%), 서비스직 113명(18.8%), 자영업 11명

(1.8%), 기타 44명(7.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사무관리 및 지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력단절 기간은 1~3년 이하는 

145명(24.2%), 4~6년 이하 105명(17.5%), 7~10

년 이하 165명(27.5%), 11년 이상 185명(30.8%)

으로 11년 이상의 경력단절 기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이유로 임신, 출

산 408명(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육아 403명(29.6%)이었으며, 가족돌봄(자녀교

육) 273명(20%), 결혼 266명(19.5%), 기타 12명

(0.9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 ‘시

험관 시술’, ‘부모 돌봄’, ‘가사노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

진로장벽 예비 척도

본조사에 사용한 진로장벽 척도는 예비조

사를 통해 추출된 6요인 39문항으로 선정되었

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차별요인’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되어 삭제된 차별문항 

5개를 추가하여 총 6요인 44문항으로 본조

사에서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각 문항

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예비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업무자신감부족 .92, 가사․육

아부담 .92, 체력부담 .91, 경제적부담 .85, 사

회관계부담 .83, 취업준비부족 .88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검사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손은령(2001)이 개

발한 여자대학생 진로장벽 검사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차별’, ‘직장생활에 적합

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로 인한 갈

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

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총 7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총 5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손은령(200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는 차별 .90,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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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에 적합한 개인 특성의 부족 .89,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87, 미결정 및 취업 준비 

부족 .86,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74로 나

타났으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상관 .60 이하 

문항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

을 삭제하여 최종 5요인 17문항을 선정하였다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구직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1999)에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자체 개발한 구

직행동 진단검사를 활용하였다. 취업준비행동

은 취업을 위한 실천적인 행위로 개인이 취업

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또는 그 노력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

고 있는지를 말한다. 측정 도구의 문항은 ‘구

직행동 적극성’ 7문항, ‘일자리 수용 자세’ 7

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구직활동의 적극성에는 ‘나

는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을 위해 더 적극적이

다’ 등이 있으며, 일자리 수용 자세로는 ‘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취직 하겠다’ 등이 있다. 측정용 도구의 신뢰

도는 박태정(2019)의 연구에서 일자리 수용 자

세 신뢰도(Cronbach’s)는 .81로 나타났고, 구직

행동의 적극성은 Cronbach’s는 .76로 나타났으

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

났다.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향수, 채

규만(201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향

수 등(2010)의 척도는 ‘취업스트레스 반응 2요

인’ 12문항과 ‘취업스트레스 자극’ 3요인 8문

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

낸다. 요인별 문항 내용으로는 취업스트레스 

반응에서의 신체행동의 변화 요인으로 ‘취업 

문제 때문에 평소보다 신경이 예민해졌다’, 

정서적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취업 문제를 생

각하면 무력감이 느껴진다’, 취업 스트레스 

자극에서의 불안감 요인에서는 역문항이며 

‘취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등이다. 취업준

비 요인으로는 ‘취업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

은 것이 후회된다’, 진로 고민 요인으로 ‘어

떤 직업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몰라 답답하

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상관 .60이하에 해당하는 문항과 경력단

절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상태불안 

상태불안 척도(STAI)는 1958년에 Spielberger

가 제작한 것을 김정택, 신동균(1978)에 의해 

한국인 특성에 맞게 번안한 기질불안 20문항, 

상태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상태

불안의 문항으로는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

다’, 역문항으로는 ‘나는 마음이 편하다’ 등이 

있으며,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

항 중 요인상관 .40 이하의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10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용 

도구의 신뢰도(Cronbach’s)는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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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삶의 만족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도구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 전

반에 걸쳐서 동기충족 상태를 반영하며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적 삶에 가깝다’, 

등이 있다.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할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는 .8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5.0을 이용하여 모든 요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 전체 응답자 

600명의 자료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집단 

1(N = 309)과 집단 2(N= 291)으로 구분하였

으며 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

정 결과 측정변인들 모두 유의도가 p >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두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간 동질성이 확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1(G1)은 탐

색적 요인분석을, 집단 2(G2)는 AMOS 22.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여 연

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어 진로장

벽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장벽 척도, 진로장벽 검사,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조사 집단 1 표본의 적절성 및 요인분석

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 및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914로 1에 가까운 결과로서 요인분석에 적합

한 자료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χ2 = 9840.138, df = 946, p < .001)는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6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축요인분석으로 사각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요인수를 6개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을 

5개에서 8개까지 지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6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4

개 문항이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요인 구조로 도출되었다. 본 조사에서 집단 

1(N=309)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

량이 .40 이하인 8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제

거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자신감부족 요

인에서 1문항 ‘특별히 잘한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가사․육아부담 요인에서 1문항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아 일과 가사 및 육아

는 모두 내 몫이다’, 경제적부담 요인에서 3

문항, ‘낮은 급여로 인해 사교육비가 부담 된

다’, ‘가정 및 돌봄비용의 지출을 빼면 희망적

이지 않을 것 같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용

이 너무 비싸다’, 경단녀차별 요인에서 3문항, 

‘출장, 추가업무, 회식 등의 참여가 힘들 것이

라 여겨 배제될 것 같다’, ‘경력단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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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본조사의 진로장벽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G1, N=309)

일 처리에 능숙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90

너무 오래 쉬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87

실무감각이 떨어진 상태라 잘 해낼지 걱정이다. .87

직무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86

현장감이 떨어져서 염려된다. .82

빠르게 변화되는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64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53

아이의 양육 시간, 하원 시간 등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 .92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 걱정된다. .88

육아로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87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87

퇴근 후 가사 및 육아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된다. .72

가족들이 잘 적응해줄지 걱정된다. .71

직장생활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많을 것 같다. .69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취업 정보를 알기 어렵다. .90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른다. .83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80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기, 면접 등의 방법을 잘 모른다. .74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하기 힘들다. .73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72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90

과거보다 건강이 나빠져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84

회사에 다니며 건강관리를 못 해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된다. -.84

마음처럼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82

매일매일 출근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 -.74

시간 대비 급여가 낮다. -.75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출(사회생활, 품위유지비, 문화생활 등)이 생겨 부담된다. -.75

보수가 낮은 시간제만 연결될까 고민이다. -.73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크다. -.72

급여가 낮아서 부대비용 지출이 더 커질 것 같아 염려된다. -.68

윗사람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을지 염려된다. .84

직장 내 위계질서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77

나보다 어린 사람이 상사일 경우가 걱정된다. .77

세대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 불안하다. .68

고유값 9.39 4.75 2.93 2.55 2.22 1.54

설명변량 27.60 13.96 8.61 7.51 6.53 4.53

누적변량 27.60 41.56 50.17 57.68 64.21 68.74

신뢰도 .92 .92 .91 .85 .83 .88

주. 요인추출방법: 공통요인 추출, 회전 방법: 사각 회전, 직접 오블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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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본조사(G1) 결과 진로장벽 척도 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업무자신감 부족 -

가사․육아 부담 .28** -

체력부담 .25**  .27** -

경제적 부담 .24**  .37** .39** -

사회관계 부담 .33**  .27** .37** .47** -

취업준비 부족 .41** .18* .26** .40** .23** -

주. *p< .05, **p< .01 

고도의 업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것 같

다’, ‘승진, 보수, 나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제거하였

다. 그리고 ‘경단녀 차별’ 문항으로 개발했던 

‘임신, 출산, 육아상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임신, 출산, 육아상의 문제로 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의 문항은 가

사․육아 부담 요인에서 중복 설명이 가능하

므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예비척도 44개 문항 가운데 8개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진로장벽 척도는 6요인 

34개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누적 설명량

은 총 68.74%로 각 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요인 1은 27.60%, 요인 2는 13.96%, 

요인 3은 8.61%, 요인 4는 7.51%, 요인 5는 

6.53%, 요인 6은 4.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요인별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업

무자신감 부족’ 요인의 신뢰도는 .92, ‘가사․

육아부담’ 요인은 .92, ‘체력부담’ 요인은 .91, 

‘경제적부담’ 요인은 .85, ‘사회관계부담’ 요인

은 .83, ‘취업준비부족’ 요인은 .88로 나타났

다. 본조사(G1)에서 도출된 요인 부하량과 요

인간 상관은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단 1(G1=309)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서 도출된 진로장벽 척도의 요인과 문항을 집

단 2(G2=291)데이터에 적용하여 AMOS 25.0

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대 적합도 지수인 x²,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ation), SRMR 

(Standarized Root Mean Residual)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적

합도 지수의 x² 값은 지수가 낮을수록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배병렬, 

2011).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x²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다른 적합도 지

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 26 -

그림 2. 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291) 

평가할 필요가 있다(김계수, 2007). 상대적 적

합도 지수로 CFI, NFI, TLI, 등이 있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AGFI, GFI, RMSEA 등이 있

다. 그중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또한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는 TLI, 

RMSEA이다(전연숙, 강혜영 2010).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

도(mediocre fit),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

(unacceptable fit)로 제안했으며, SRMR은 .08 이

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Bentler(1990)은 CFI와 TLI는 .90보다 클 경우 

좋은 적합도(good fit)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

서 x² 검증과 TLI, CFI, RMSEA, SRMR 등의 적

합지수 기준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모형적합

도는 χ2의 값이 973.413(df = 51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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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수(G2, N=291)

구분 x² df x²/df TLI CFI RMSEA SRMR

모형 973.413 512 1.90 .92 .93 .05 .07

χ2
/df(=CMIN/df) = 1.90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TLI 지수는 

.92, CFI 지수 .93으로 수용기준인 .9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 지수는 

.05로 .05-.08 사이의 값을 만족하며 좋은 수준

의 적합도를 보였다. SRMR 지수는 .07로 나타

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조

사의 진로장벽 척도 연구모형 적합도(TLI=.92, 

CFI=.93, RMSEA=.05), SRMR=.07)는 좋은 적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조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의 표준화 요인계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 R.), 평균분

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살펴보았다. 표준화 요인계수는 .5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70 이상이면 바람

직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개념신뢰도(C. R.) 

값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는 .50 이상이어야 집중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

면, 모든 변인의 표준화 요인계수는 .50 이상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개념신뢰도(C.R.)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 추출지수(AVE)도은 경

제적 부담만 .50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요인들

은 모두 .50이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조사 2

집단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모두 .50을 넘고, 

개념신뢰도(C.R,)값이 .82~.90 수준이며, 문항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 또한 모든 요인에서 

.83~.93 으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경

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측정모형의 타당성

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나타난 진로장벽 척도 측정 모형의 

표준화 요인계수, C. R. AVE, Cronbach’s α 결

과는 표 12에 정리하였다.

수렴타당도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

인들이 실제 진로장벽을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는 

.50 초과이면 큰 효과 크기로 구분되며, .30 

초과 .50 이하는 중간 효과 크기, .10 초과 .30 

이하면 작은 효과 크기로 구분된다(Cohen, 

199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의 6 

요인 간 상관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장벽 척도와 여자대학생 대상 진로장벽 

검사의 전체 상관은 .75로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전체 요인 간 상관계수는 .30초과로 중간 

효과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 진

로장벽 척도와 여대생 진로장벽 검사의 수렴 

타당도 상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진로장벽 척도와 기존 진로

장벽 검사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구성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r = .75, p 

< .01). 진로장벽 척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자신감부족’은 진로장벽 검사 (r =.4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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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진로장벽 척도의 요인계수(G2, N=291)

측정 요인 문항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C.R AVE

Cronbach’s 

α

업무자신감부족

업무자신감 부족 1 1 .88
***

 

.93 .70 .93

업무자신감 부족 2 .95 .84*** 

업무자신감 부족 3 1.05 .86
***

업무자신감 부족 4 1.08 .87
***

업무자신감 부족 5 1.05 .89***

업무자신감 부족 6 .87 .70
***

업무자신감 부족 7 .83 .61
***

가사․육아부담

가사․육아 부담 1 1 .89***

.91 .60 .91

가사․육아 부담 2 .85 .85
***

가사․육아 부담 3 .60 .67
***

가사․육아 부담 4 .49 .64***

가사․육아 부담 5 .83 .77
***

가사․육아 부담 6 .54 .67
***

가사․육아 부담 7 .89 .86***

체력부담

체력부담 1 1 .79
***

.91 .70 .91

체력부담 2 1.04 .82
***

체력부담 3 .98 .90***

체력부담 4 .90 .87
***

체력부담 5 .88 .74
***

경제적부담

경제적 부담 1 1 .78***

.82 .50 .83

경제적 부담 2 .97 .71
***

경제적 부담 3 .65 .63
***

경제적 부담 4 .86 .70***

경제적 부담 5 .83 .68
***

사회관계부담

사회관계 부담 1 1 .79
***

.84 .60 .84
사회관계 부담 2 .93 .78***

사회관계 부담 3 .98 .72
***

사회관계 부담 4 .90 .74
***

취업준비부족

취업준비 부족 1 1 .78***

.90 .60 .89

취업준비 부족 2 .95 .64
***

취업준비 부족 3 .98 .69
***

취업준비 부족 4 .10 .76***

취업준비 부족 5 1.09 .83
***

취업준비 부족 6 1.03 .83
***

주.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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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장벽 검사 간 상관관계(N=600)

구분
진로장벽

검사
차별

개인의 

특성부족

다중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낮은

직업 전망

진로장벽 척도 전체 .75** .44** .53** .52** .57** .55**

업무자신감 부족 .40** .19** .43** .12** .45** .22**

가사․육아부담 .46** .21** .13** .71** .20** .28**

취업준비 부족     .57* .38** .37** .21** .66** .37**

체력부담 .47** .23** .41** .33** .32** .35**

경제적 부담 .61** .47** .28** .41** .36** .64**

사회관계 부담 .46** .29** .50** .22** .30** .33**

평균(M) 3.13 3.32 2.71 3.03 3.37 3.24

표준편차(SD) .60 .80 .81 .94 .90 .80

주. **p<. 01

< .01)와 중간 크기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미

결정 및 직업준비부족(r = .45, p < .01), 개인

의 특성 부족(r = .43, p < .01)또한 중간 크

기 상관을 보였고, 차별(r = .19, p < .01), 다

중역할갈등(r = .12, p < .01), 낮은 직업 전망

(r = .22, p < .01)은 작은 효과 크기의 상관

을 보였다. 

진로장벽 척도의 ‘가사․육아부담’ 역시 진

로장벽 검사(r = .46, p < .01)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고, 특히 다중역할갈등(r = 

.71, p < .01)과는 매우 큰 상관을 보였으며, 

차별(r = .21, p < .01), 개인의 특성 부족(r = 

.13, p < .01), 취업준비부족(r = .20, p < .01), 

낮은 직업 전망(r = .28, p < .01)과는 작은 

효과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진로장벽 척도의 

‘취업준비부족’ 또한 진로장벽 검사(r = .57,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미

결정 및 직업준비부족(r = .66, p < .01)과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차별(r = .38, p 

< .01), 개인의 특성부족(r = .37, p < .01), 낮

은직업 전망(r = .37, p < .01)은 중간 정도의 

상관 크기가 나타났지만, 다중역할갈등(r = 

.21, p < .01)은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체력부담과 진로장벽 검사(r = 

.47, p < .01)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어서 

개인의 특성 부족(r = .41, p < .01), 다중역할

갈등(r = .33, p < .01), 미결정 및 취업준비부

족(r = .32, p < .01), 낮은 직업 전망(r = .35, 

p < .01)은 중간 크기 효과의 상관을 보였고, 

차별(r = .23, p < .01)은 작은 크기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제적부담과 진로장벽 

검사(r = .61, p < .01)역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으로 낮은 직

업 전망(r = .64, p < .01)으로 나타났으며, 중

간 크기 효과로 차별(r = .47, p < .01), 다중

역할 갈등(r = .41, p < .01), 미결정 및 직업

준비부족(r = .36, p < .01),으로 나타났다. 가

장 작은 효과 크기의 상관으로 개인의 특성 

부족(r = .28, p < .0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사회관계부담으로 진로장벽 검사(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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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한 진로장벽 척도와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만족 간 상관

(N=600)

구분 취업 준비 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

진로장벽 척도 전체  .10** .39** .20** -.25**

업무자신감 부족 -.00 .23** .15** -.15**

가사․육아 부담 -.02 .10* .12** -.13**

취업준비 부족  .18** .40** .16** -.25**

체력부담 .01 .24** .17** -.12**

경제적 부담  .16** .37** .12** -.19**

사회관계 부담 .06 .24**       .06 -.14**

평균 2.92 2.96 2.99 2.72

표준편차 0.46 0.59 0.32 0.79   

주. *p<.05, **p<.01 

.46, p < .01)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큰 효과 

크기의 상관으로 개인의 특성부족(r = .50, p 

< .01)이고, 낮은 직업 전망(r = .33, p < .01)

은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차별(r = 

.29, p < .01), 다중역할갈등(r = .22, p < .01),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족(r = .30, p < .01)은 

작은 효과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준거관련타당도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있다. 준거란 

검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거 관련 타

당도는 검사와 준거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

법이다(탁진국, 2022).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

될 진로장벽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

불안, 삶의 만족도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 척도는 취업준비행동(r= .10, p < 

.001)과는 .10으로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취업스트레스(r= .39, p < .001) 와는 

.30로 중간 효과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상

태불안(r= .20, p < .001)은 작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반면, 삶의 만족(r= -.25, p < .001)과

는 작은 효과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업무자신감부족(r= 

.00, p < .001), 가사․육아 부담(r= -.02. p < 

.001), 체력부담(r= .01, p < .001), 사회관계부

담(r= .06, p < .001)과는 유의한 상관은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r= .16, p < .001)과 취업준비부족(r= .18, 

p < .001)과는 작은 크기의 상관이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업무자신감부족

(r= .23 p < .001), 가사․육아부담(r= .10, p 

< .001), 체력부담(r= .24, p < .001), 사회관계

부담(r= .24, p < .001)는 .30 이하로 작은 크

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경제적부담(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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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취업준비부족(r= .40, p < .001)은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태불안과 진로장벽 척도의 하

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업무자신감 

부족(r= .15, p < .001), 가사․육아부담 (r= 

.12, p < .001), 취업준비부족 (r= .16, p < 

.001), 체력부담(r= .17, p < .001), 경제적부담

(r= .12 p < .001)과는 작은 정적 상관을 보였

으나 사회관계부담(r= .06, p < .001)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삶의 만족과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

인 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업무자신감부족

(r= -.15, p < .001), 가사․육아부담 (r= -.13, 

p < .001), 취업준비부족 (r= -.25, p < .001), 

체력부담(r= -.12, p < .001), 경제적부담(r= 

-.19, p < .001), 사회관계부담(r= -.14, p < 

.001)은 작은 크기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

와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

의만족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검

사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준거 관련 

타당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장벽 척

도가 없는 실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장벽 도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진로장벽

을 직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의 이해

와 진로장벽 극복의 대처방안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경

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업무자신

감부족, 가사육아부담, 취업준비부족, 체력부

담, 경제적부담, 사회관계부담의 6개의 요인의 

개발 및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

무적, 정책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 하였다.  

연구 1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의 개

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 검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진

로장벽 척도와 유사한 척도를 조사하여 정리

하였다. 조사된 문헌 연구를 통해 구성 요인

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진로장벽 척도의 구

성 요인을 예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로

장벽은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의 실질적 탐색을 할 수 있고,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경력단절여

성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와 경

력단절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은 위 내용(문헌 검토, 

일대일 심층 인터뷰, 개방형 설문)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2차 분석으로 심리학 

전공교수 1인과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70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3차 분석으로 상담심리 

전공교수 1인과 심리학 박사 6인의 내용 타당

도와 경력단절여성 5인의 안면 타당도를 거쳐 

7개 요인, 63개의 문항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요인은 업무자신감부족(10개), 가사․육아부담

(13개), 경단녀차별(9개), 체력부담(7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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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8개), 사회관계부담(6개), 취업준비부족(10

개)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2에서는 진로장벽 척도의 요인과 예

비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경력단절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9

문항이 도출되었다. 문항 개발 당시 가정했던 

업무자신감부족, 가사․육아부담, 체력부담, 

경제적부담, 사회관계부담, 취업준비부족 요인

은 잘 반영된 것으로 요인 명을 그대로 적용

하였다. 그러나 1차에서 분석되었던 ‘경단녀

차별’ 요인의 일부는 가사․육아부담 요인에 

포함 되었고 나머지 문항은 제거되었다. 그러

나 관련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의 ‘차별’에 

대한 이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타나 다시 

한 번 본 조사에서 ‘경단녀차별’ 문항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총 44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는 60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 타당도, 준

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진로장벽 척도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00명을 두 집단

(G1=309, G2=291)으로 구분하여 집단 1은 탐

색적 요인분석, 집단 2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34문항이 도출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예비조사에서 

‘경단녀차별’ 요인은 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

정에서 공통분 추정치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

우 그 변수는 극단치로 간주하고 제거하였으

며, 요인 부하량이 작다는 것은 관련성이 낮

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제거하였다(탁

진국, 2022). 그리고 각 요인 내에서 묶이지 

않는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나 중복되는 의미

의 문항도 제거하였다. 

차별요인에서 제거된 내용으로는 문헌검토

에서 차용한 문항들로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 

보수, 나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기혼자

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여성이기 때문

에 직무 분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등이

며, 일대일 심층 인터뷰와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나이 제한에 걸린다’, ‘출장, 

추가업무, 회식 등의 참여가 힘들 것이라 여

겨 배제될 것 같다’, ‘경력단절로 인해 고도의 

업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신, 

출산, 육아상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

다’ 등이 있었다. 최종 수정․보완하여 재분

석한 결과, 일부 문항은 가사․육아부담과 경

제적부담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일부 문항은 

부적절한 요인에 포함되어 용이한 해석이 불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단녀차별’ 요인은 낮은 요인 부하량

과 부적절한 요인에 포함되어 의미 있는 해석

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값을 내

지 못하였다.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척도 개

발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요인으로 ‘경단녀차

별이 제외 되었다는 것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차별에 대한 지각 또는 시대에 맞는 차별 수

준의 변화와 양상 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대일 심층 인

터뷰,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경단녀 차별’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재취업을 하였으나 다

시 퇴직을 하게 된 이유로 ‘차별’(기혼자, 엄

마, 경단녀 등)에 대한 일부 답변을 반영하였

을 때, ‘경단녀차별’에 대한 문항은 취업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으로 취업전 상황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

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방해하는 진

로장벽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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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가사․육아부담’ 요인이다. ‘퇴근 후에 부담

되는 가사 및 육아’, ‘아이의 등하교 시간으로 

인한 불안한 출퇴근’, ‘자녀교육, 가사활동, 가

족 갈등 염려’ 등, 실제 경험된 내용으로 돌

봄의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대

부분 가사 육아의 주체는 여성이라고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취업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예로 

들 수 있다. 경단녀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 승

진 누락, 한정된 업무 등으로 기회비용의 손

실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의 답변이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등 상쇄할 수 없는 높은 의중임금(황수경 등, 

2006)으로 설명된다. 더욱더 안타까운 부분은 

차별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등 

‘경력단절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등 차별을 

인정하는 답변이었다. 이는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본 연구의 특별한 

차이점으로 경력단절 전과 후를 설명할 수 있

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본 조사 결과 도출된 요인별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 1

은 ‘업무자신감부족’에서 경력단절여성은 재

취업을 할 때 낮은 자존감, 실패에 대한 두려

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고용가

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최명옥, 류정희 

2019). 주요 문항으로는 ‘나에게 맡겨진 업무

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등이다. 이는 경력

단절 기간에 가족 위주의 수동적인 삶에서 자

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낮은 자존

감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었

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 2

는, ‘가사․육아부담’은 돌봄에 대한 영역이

며,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부분 

돌봄의 주체는 여성이다. 주요 문항으로 ‘퇴

근 후 가사․육아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이 부

담 된다’ 등이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이중 노동부담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를 힘들게 한다(박효진, 은선경, 2012). 

대부분 가사․육아로 인해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경험을 겪게 되고, 여성의 가사․육

아 등의 돌봄 책임은 여성의 직업 지속을 어

렵게 하는 주요 계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차별적이며 대표하는 특징

적 요인으로써 가사․육아 부담은 중요한 하

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 3은 ‘체력부담’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은 일과 가사․육아를 동시에 하

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 한 바 있다(유정이 등, 2016). 취업을 시

도하는 과정에서의 체력의 부담은 적극적인 

진로활동을 어렵게 하며 재취업 준비에 방해

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김현정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것에 대한 

체력 부담이나,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하여 달

라진 체력 상태가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원

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주요 문항으로는 

‘과거보다 건강이 나빠져서 잘 견딜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등이다. 또한 퇴근 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재취업을 방해

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

다. 따라서 체력부담은 진로장벽과 매우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요인 4는 ‘취업

준비부족’으로 취업준비란 스스로가 취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개발하는 영역으

로써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위해서는 이전 경

력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경력을 계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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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영경, 2007).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자

신이 추구하는 경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

기계발이 동반된 경력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용한, 야부토스하루, 

2017).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경력관리에 책임

을 져야 한다(탁진국 역, 2002). 취업준비는 매

우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따른다(김영

경, 2007).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성

들이 ‘경력관리부족’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많은 장애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형, 

탁진국, 2011). 이처럼 진로준비 부족을 지각

한다는 것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 5의 ‘경제적부담’은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살

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일수록 재취업 욕구가 낮다고 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

실에 대해 인정하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

우이다(하애란, 2010). 따라서 경력단절 이전의 

근무조건과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것을 인

식하고 자녀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경력단절로 인한 낮은 임금, 

그로 인해 돌봄이나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의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우려하여 진

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진로장

벽에 해당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로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 

차라리 손실을 막는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은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요인 6에서의 ‘사회관계부담’은 

사회적 장면에서의 대인관계로 설명할 수 있

다. 이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주고 받게 되는 모든 환경적 상황을 

말한다(House, 1981). 또한, 이는 사회적 지지

와도 관련성이 있다. Bandura(1997)는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

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 친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관계에

서 만나는 직장동료, 상사 등 대인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Whiston 

& Keller, 200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이 실제적인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연하, 이동명, 

2018).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에서 만나게 되

는 직장동료, 상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고객 

응대로부터 오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부담을 진로장벽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사회관계 부담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장벽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

장벽 검사와의 전체 상관은 .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가장 큰 크기의 

상관을 나타낸 요인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자

면, 본 연구의 ‘가사․육아부담’과 여자 대학

생 진로장벽 검사의 ‘다중 역할 갈등(r = 

.71)’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부

분의 여자 대학생이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게 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다

는 것이다(손은령, 2001). 본 연구에서 진로장

벽으로 가장 높게 인식했던 요인은 가사․육

아부담이었다. 여자 대학생의 진로장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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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지각된 ‘다중 역

할 갈등’과 경력단절여성의 실제 경험을 바탕

으로 조사된 ‘가사․육아부담’의 관계는 매우 

깊은 유사성을 나타냈다. 

‘취업준비부족’과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

족(r = .66)’ 또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에서 다룬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에는 진로 의사결정의 어려움

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 힘

들다’ 등의 진로장벽 항목들을 제시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의 항목으로는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의 답변이 조사되었

다. 이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과 경력

단절여성의 예기치 않은 변수들로 인해 적극

적인 취업준비를 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적합

한 진로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확인된 결과

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어서 ‘경제적부담’과 ‘기대보다 낮은 직

업 전망(r = .64)’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에 따른 문항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학력

이나 능력보다 낮은 저 고용상태에 대한 지각

은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된 문항으로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직위, 임금’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정의로 과거 직장 경험이 있는 경

력단절여성은 대부분 과거 직급이나 급여 수

준이 현재 구하는 직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기

간 이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진로장벽으로 

충분히 느낄만한 사안임을 시사하며, 이 둘의 

유사성도 상관이 매우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관계부담’과 ‘직장생활에 적합한 개인

의 특성 부족(r = .60)’을 살펴보면, 여자 대학

생 진로장벽 검사에서는 ‘성격문제,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문제’, 등을 ‘직장생활에 적합한 

개인의 특성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부담’ 요인을 환경의 

특성인 사회적 지지 부분으로 다루었고, ‘직

장동료, 직장상사, 고객’, 등으로 직장을 통해

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였

다. 개인의 특성으로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다

른 범주에 속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거되었으나 

기존 연구의 차별(r = .44)요인은 진로장벽 척

도 전체와 하위요인 6개 모두 중간 크기의 상

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장벽척

도는 각 요인마다 암묵적 차별을 포함한 내용

들로 차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둘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를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

장벽 척도가 진로장벽 검사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수렴 타

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

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과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 척도 전체와 취

업준비행동(r= .10), 취업스트레스(r= .39), 상

태불안(r= .20)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으며, 삶의 만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25)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은 상승하고 삶의 만족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척도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요인으로 

취업준비부족(r= .18)과 경제적부담(r= .16)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있는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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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여성은 경력개발의 동기를 가지고 여성인력

개발 센터에 등록하여 프로그램 수강 등 진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2014). 

다시 말해, 취업준비부족을 지각하여 취업준

비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경제적 요인 

또한 경제적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취업 활동

을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척도는 관련성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자신감부족’, ‘가사․육아부담’, 

‘체력부담’, ‘사회관계부담’은 취업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이숙자(2022) 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 행

동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수준’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다중역할로 인한 갈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 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하위 요

인별로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수분, 박수홍, 2020).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진로장

벽이 높아서 취업준비에 소극적일 수도 있는 

반면, 취업준비에 적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희정(2015)연구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은 고

용가능성 지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업 세계에 대

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향

력이 있어 특정 자원을 지원해 주거나 정서

적, 심리적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는 동료, 친

구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진로장벽을 

인지하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하였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취업스트레스(r= .39)와 상태불안(r= 

.20)은 진로장벽 척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나, 상태불안은 취업 걱정

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심리적 상태가 불

균형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취업하기 전

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소

용준, 박준성, 2016).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실

제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속

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진로장벽으로 

인하여 취업이 이루지지 않았을 때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미취업이 

지속되었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신체화 

증상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상태불안은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

나 상태불안과 사회관계 부담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

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삶의 만족(r= 

-.25)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장벽 척

도의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은 

오랜 단절 기간으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었고, 가사․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체력의 

소진 등 기혼여성이 지닌 특징과 여러 변수로 

인하여 취업준비가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었

다. 또한, 임금보다 높은 가사돌봄 비용, 돌봄

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비싼 사교육비용 등으

로 취업전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경험적 근거를 기

반하여 재취업 동기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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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장벽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제까

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직접

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는 없었으며, 적절하고 

타당한 측정 도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동

안은 국내에서 사용되었던 기존 진로장벽검사

는 주로 여자 대학생 혹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개발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career Barrier)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점으로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검사가 예측이나 추측 

혹은 인지로 지각된 문항구성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실제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의 진로장벽과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검사와의 

차별점은 명확하다. 경력단절여성이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진로방해 요소는 ‘가사 및 육

아로’ 나타났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

사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요소의 부재로 이를 제대

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

악된다. 

둘째,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자 대학생 

대상 진로장벽 검사에서는 준거 타당도 검증

을 하지 못했으며,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김은영(2002)의 진로탐색 장애 검사에서

도 보다 타당한 측정용 도구가 되는 데 있어 

예언 타당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 준거 타당도 

및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여 더 복합적인 타당

도 검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진로장벽의 

정의와 구성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다. 이를 반영하여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했다

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아울러 국내 경력단절여성 연구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연구가 시행

되어 왔지만 척도개발의 미비로 한계가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장벽

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제시

해 주며 재취업 준비에 고찰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연구

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에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개발되었던 손은령(2001)의 여자 대학

생 대상 진로장벽 검사는 7요인 57개의 문항

으로 문항 수가 많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외 척

도로 Swanson과 Tokar(1991) 연구에서는 102개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는 6요인 34문항으로 교육이나 

코칭 및 상담 등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

의 코칭 및 상담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

구와 현장에서의 괴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김언희, 김병석, 2017). 이

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로장

벽의 폭넓은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력

단절여성의 여러 직업교육은 재취업 욕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코칭, 상담과 취업

교육을 받은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준

비행동을 하게 된다(김정희, 변상해, 2016). 이

에 따라 일대일 코칭이나 상담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에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진로장

벽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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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6개의 진로

장벽 요인들을 각각의 점수로 도표화함으로

써, 피코치가 더 많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영

역과 적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영역들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6요인

으로 개인 특성 부분의 업무자신감부족, 취업

준비부족, 체력부담과 환경 특성 부분의 가

사․육아부담, 경제적부담, 사회관계부담을 측

정하여 나타난 각각 높은 점수는 높은 장벽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 

부분의 업무자신감부족을 진로장벽으로 높게 

인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코칭으로는 

Bandura(1977)가 설명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 여성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낮아져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때 자존감 향상을 초점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음미를 통해 과거 성

공 경험을 탐색하고 자신감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믿

음, 나아가 신념 등을 재인식하게 된다면 재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취업준비부족 또한 자신감 부족

과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취업준비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준비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준비행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고민

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합리적

인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자신을 발전시

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김정민, 이

희수, 2023).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을 기

반으로 개발된 강점인식을 통하여 취업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심리학에

서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개발하고 극대

화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1). 또한, 강점인식은 성숙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이재은, 조영아, 2017)가 있다. 이처럼 자

신이 지닌 강점을 인식함에 따라 자신의 강점

과 어울리는 직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능력과 적성, 흥미 

등도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하면, 과거 

성공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확보하여 자신감

을 높이고, 강점인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공 가능한 자

신, 진정한 자기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가 아

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인(김봉환, 1977) 

진로준비 행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의 체력부담으로는 건

강관련 행동으로 분류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s)을 접목시켜 

습관 행동 변화 코칭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좋은 습관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들로는 

주로 상황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

억력 증진 연합’, ‘사회규범 또는 환경 변화’ 

방법이 있다(탁진국, 2020).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지만 의도하

지 않는다면 실행하기 어렵다.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부여의 요인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이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열심히 노력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기 위해 계획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추정할 수 있다(Gaston Godin & Gerjo Kok, 

1996).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 예방 건강검진

을 받는 것, 건강 보조제 및 식단 섭취 등에 

대한 결정으로 관련 행동을 언제, 어디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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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의도가 형성된다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Orbell et 

al., 1997).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의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육하원칙으

로 실행 의도를 세우고 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습관화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특성 부분으로 가사․육아부

담, 사회관계부담, 경제적부담 요인이 높은 장

벽으로 인식되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코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여성의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

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

진입에 있어 사회적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이며 매개라고 할 수 있다(김정민, 이희수, 

2023). 또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의 정적 

매개효과는 다수의 연구로도 밝혀진 바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 

요인을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였다(박지원, 1985). 그러

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을 

겪게 되고 문제해결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능

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문은식, 

2005). 이는 다시 말해 환경특성 요인의 진로

장벽이 높게 인식될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다

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나 타인은 외부의 영역이므로 개인

이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스스

로가 지닌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

향으로 코칭 및 상담을 설계할 수 있다. 위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 능력, 문제대

처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칭 및 상담으로 자기자비와 자존감 향상을 

포함한 마음챙김을 실시할 수 있다. 우선, 자

기자비는 타인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

을 베푸는 자기친절을 의미하며, 자기친절

(self-kindness)은 일상생활의 고통이나 부적절감

을 경험할 때 스스로를 친절히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육아부담, 사회관계부담 등은 

사회적지지 부분의 대인관계 영역으로 다룰 

수 있다. 김애리, 탁진국(2022)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자기자비는 대인관계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존감은 친사회

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에서는 자기자비가 지니는 가치를 확인하였

다. 

따라서 환경적 특성 요인으로 인해 높아진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수용전념 코칭 또는 마음챙

김 코칭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부담 

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조절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자비 훈련은 

안으로는 필요한 가족의 지지를 요청할 수 있

으며, 밖으로는 부담되는 사회적 관계를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본 척도를 바탕으로 진

로장벽 극복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대일 코칭 및 집단 

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자신감 향상, 취업준비

행동 촉진,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외

부 영역으로부터 받게 되는 예견된 상황부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의 불편감 및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의 새

로운 경제활동 목표가 실현되고,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만족도가 상승되어 계속해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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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코칭의 활성화를 기

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및 

시스템 개발은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향한 

원활한 취업 준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진로장벽 척도는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척도는 실제 현장에

서 피코치의 인식을 확장하는 차원으로 욕구

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단계의 취업

준비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로장벽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김

현정 등, 2018).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핵심 상

황과 사회 재진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재

취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

절여성 맞춤 진로코칭 및 상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은 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 진로탐색, 직업기술 훈련과 

구직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한 확장된 의미이다

(신연하, 이동명, 2018). 그러나 경력단절여성

이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기 쉽다. 자

신의 현재 수준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

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

하다(신수정, 이인희, 2018). 본 연구를 통해 

경력 단절여성의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위한 

재취업 준비 및 재취업 성공과 관련된 교육환

경이 조성되어 더욱더 확장된 재취업의 경로

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하여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독려할 수 

있는 ‘취업정보의 제공’, 취업 스트레스나 취

업에 대한 불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취업 

스트레스 예방 교육’, ‘불안을 다스리는 수용

전념 코칭’ ‘진로장벽 극복 해결중심 코칭’, 

회복을 위한 ‘체력소진 예방 및 건강증진 프

로그램’, ‘취업성공 사례 기반 멘토링’, ‘취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재취업을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다음

과 같다. 경력단절대상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

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정

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 정

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개입을 하

는데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해결되지 못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

을 여러 방면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국미애 등, 2014). 또한,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

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한국 기업의 90% 

이상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와 같이 입법화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강민정 등, 2022). 이처

럼 정부의 다양한 여성 인력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한 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경력단절여

성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호소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재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

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에 정책적 의의

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 

조사에 따르면, 첫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돌봄 지

원’이었다. 둘째, ‘교육 과정 관련 등 개선’ 재

정지원으로는 ‘다방면 교육비 지원’, ‘자녀수

당 인상’, ‘기타 세금 감면’ 등이 있었다. 외국

의 경우, 미국은 지역 대학에서 전문화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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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재취업 희망 

시 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등록하거나 평생교

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독일은 재취업교

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박노동, 2011). 

셋째, 재취업을 위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던 

부분에는 교육 후에 취업 연계였다. 어렵게 

시간과 금전을 할애하여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다시금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인상 깊었던 답변으

로는 ‘경력단절여성 정책을 위한 공익광고’의 

필요였다. 인터뷰 내용 중 실제로 이들은 재

취업을 위해서 개인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대부분 정보가 미흡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

을 하기도 했다. 또는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

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적극적이며, 활발한 

취업 활동의 격려와 더 많은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독려하여 경제적으로 서로 상

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희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무시간 유연제’의 필요성

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연구원(2021)에

서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G5 주요 국

가들은 시간제 고용을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

간제를 확대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처

럼 G5 주요 국가들의 사례로 여성의 경력단

절을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의 업무수행 시 가장 어려운 요

인은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지닌 무게로 육

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사․육아 부분은 주변

이나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이다. 조사된 답변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른 

시간 출근과 늦은 시간 퇴근까지의 돌봄 지

원’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이 재취업을 위한 진로장벽을 극복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

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진로장벽 대

책 마련 방안은 무수히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 도출이 향후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재정비하는 데 활

용되며 정책적 지원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 의의를 

담고 있음에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른 미래 연구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대상과 연령의 

제한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과적 추론은 

하지 않았다.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준거 관련 변인들(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과 진로장

벽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후속 연구

를 진행할 때 모형의 구축과 함께 경로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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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의 적용도 요구된다.

셋째, 진로장벽 문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문항 자체에서 이

미 많은 차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단녀차

별’이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자의 이해 

방식에 따라 평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혹은,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문

항 개발의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손은령, 

김계현, 2002). 경력단절 경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저임금으로 인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의 높은 의중임금은 차별요인이 되며, 가정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고정된 이분법적 성역할과 

시간제 근무 환경의 미비 등 사회적 분위기도 

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황수경 등, 2006). 선

행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차별은 암묵적

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채 차별의 그늘을 마땅

하다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별 문항에 대해 차

별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경우도 

예측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차별 지각 또는 수준과 시대적 변화양상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한

정했지만, 후속 연구로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과거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

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

으로 진로장벽 인식에 대한 변화 양상을 추적

해 볼 수 있는 종단연구도 의미를 지닐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장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과 더 나아가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연구의 확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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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areer barrier factors experienced by career interruption women, develop a 

tool to measure career barrier, and verify their validity. To this end,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by 

reviewing literature,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0 women on career interruption, and 

conducting an open questionnaire with 100 women on career interrup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arried 

women aged 20 to 54 who had past employment experience, wanted to be re-employed, and experienced retirement 

due to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and family care, and the period of career interruption was selected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that, 63 questions were selected for 7 factors.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300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in Korea, and as a result, 63 questions of 6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with 44 questions of 6 factors by partially modifying the 

questions reflecting the important concepts in each factor. In this survey of 600 people,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onstituent concept of this test, the entire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nd group 1 (G1, 

N=309)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group 2 (G2, N=291)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Group 1, 34 questions of 6 factors were finally derived,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Group 2(G2)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l fit of the derived factor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fit criteria were met. In order to verify the convergence validity of the developed 

career barrier scale,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career barrier tes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reer barrier scale for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and the career barrier tes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riterion,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is with variables of job preparation behavior, job stress, state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were all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academic, practical, and policy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Career break, Career break women, career barrier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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